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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AI 분야의한, 미, 중 연구자 이동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Openalex논문을 기반으로 1995년부터 2024

년 AI 분야 논문데이터 1,667,754건를 수집하여, 해당 저자들 1,801,975명의 소속기관의국가 정보의 변화를분석하여이동성

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유입 비율 4.33%, 유출 비율 4.36%, 미국의 경우 유입 비율 9.04%, 유출 비율 10.15%, 중국의

경우 유입 비율 4.55%, 유출 비율 2.60%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 연구자의 해외 유출에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과 미국은 서로에 대해 해외 유츌에 있어 비중이 큰 국가로 분석되었다.

Ⅰ. 서 론

연구자 이동은 지식의글로벌확산과 국제공동연구활성화에핵심적역

할을 하며, 나아가혁신생태계의강화에도 기여한다[1][2].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이동이 국가 간 연구력불균형과인력격차로 이어져정책적 개입

이 요구되기도 한다[1][2].

최근 정부는 AI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동시에 핵심 인재확보 전략을 발표하였다[3]. 효과적인

인력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자 이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설문조사 중심 접근법은 확장성

과 시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1][2].

이에 본 논문에서는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분야에서한국, 중국, 일

본 연구자들의 이동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 이동성 분석을 위해 공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OpenAlex를 활용하였다[4]. OpenAlex는 학문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Concept 정보를제공한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2024년까지출

판된 논문 중 AI를 Concept으로 갖는 논문을 수집하였다. Concept에 대

한 확률을 의미하는 Concept Score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집한 논문 가운데 Journal과 Conference Proceeding에 해당하는

Article 유형만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논문 데이터 1,667,754건으로부터 OpenAlex가 제공하는 저자 식

별 ID를 활용하여, 총 1,801,975명의 저자에 대해 최초 논문 소속 국가와

최종 논문 소속 국가 정보를 추출하였다. 최초 소속 국가가 최종 소속 국

가목록에포함되지않는경우이를유출로정의하였으며, 해당 저자의최

종 소속국가들을 유출국으로간주하였다. 반대로, 최종 소속 국가가 최초

소속국가목록에포함되지않는경우이를유입으로정의하고, 해당 저자

의 최초 소속 국가들을 유입국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상위 10개의 유

출국별 유출·유입 규모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한국 연구자는 해외 유출에서 미국 비중이 가장 크지만, 유출입을 함께

고려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입이 더 우세하였다. 미국 연구자는 해외

유출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크고, 유출입을 고려해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출이더두드러졌다. 중국 연구자는해외유출에서미국비중이가장크

지만, 유출입을 함께 보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입이 더 우세하였다.

또한 그림 4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의 유출·유입 연구자 비율을 비교하

였다. 앞의 유출입정의를따라연구자의최초소속국가는해당연구자의

출신 국가로 간주한다. 유출 연구자 비율은 출신 국가가 최종 소속 국가

목록에포함되지않는연구자의수를, 출신 국가연구자전체수로나누어

정의한다. 유입 연구자 비율은 해당 최종 소속 국가에는 포함되지만 출신

국가는 아닌 연구자의 수를, 해당 최종 소속 국가에 포함된 연구자 전체

수로 나누어 정의한다.

한국의 경우 유입 비율 4.33%, 유출 비율 4.36%, 미국의 경우 유입 비율

9.04%, 유출 비율 10.15%, 중국의 경우 유입 비율 4.55%, 유출 비율

2.60%로 분석되었다.

그림 1 한국의국가별연구자유출입비교 (유출상위 10개국 기준)



그림 2 미국의 국가별연구자유출입비교 (유출 상위 10개국 기준)

그림 3 중국의 국가별연구자유출입비교 (유출 상위 10개국 기준)

그림 4 한국, 미국, 중국의 유출입 연구자 수 비율

Ⅲ. 결론

본연구는 OpenAlex 데이터를활용하여 1985~2024년 AI 분야에서 한국,

중국, 일본 연구자의이동성을 분석하였다. 유출만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으로의 유출이 가장 컸고, 미국은 중국으로의 유출이 두드러졌으며,

중국은 미국으로의 유출이 가장 높았다. 유출입을 함께 고려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입이 우세했고,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출이

더 컸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유입이 우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국가별 연구자 이동 특성이 상이함을 보여주며, 연구자 이동

성 분석과이에기반한 맞춤형전략이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요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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